
사순 제3주일                                               2024년 3월 3일(나해) 2676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118번  골고타 언덕 

예물준비성가  515번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영성체성가  
170번 

178번 

 자애로운 예수  

 성체 앞에 

파견성가 117번  지극한 근심에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Justin Kim • Jayden Lee • Julie Kim  

8시 미사  Edwin Shin • Ketheren Shin • Justin Park  

9시 30분 미사   Olivia Baek  Jacob Park  Vincent Ro  Hyo Yeong Lee Jake Moon • Jennifer Lee • Thomas Lee  

11시 미사  Justin Lee • Leo Kim • Christian Nguyen  

5시 미사  • •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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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어느새 봄을 알리는 삼월이 시작되었고 사순 시

기도 무르익어 갑니다. 아직은 메마른 잔디에 크로

커스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움트듯이 우리 가슴에

서도 주님의 말씀이 움트고 희망이 가득해지는 사

순을 보내리라 믿습니다. 

 

  사순 시기는 봄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시작하여 

기쁨이 가득한 삶을 꿈꾸는 신비로운 시기입니다. 

봄이 새 생명의 싹을 틔우듯 사순의 끝은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당의 주일 광경을 보

더라도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해집니

다. 아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분주해졌습니다. 

 

  사순 시기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 

추위로 언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사순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새로

운 생명의 향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저절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싹이 언 땅이 녹

을 때쯤에 싹을 트는 것은 땅속의 씨앗이 겨우내 

따듯한 햇살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끝

에 햇살의 따스함이 땅속 씨앗에 도달했을 때 비로

소 싹을 틔웠습니다. 

 

  우리도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 변화는 찾아옵니다. 씨앗이 햇

살을 기다리듯,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와 변화의 기회를 줍니

다. 우리 변화는 바로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에서 완전으로의 여정이 바

로 사순입니다. 

 

  하느님의 완전함은 자비입니다. 루카 복음은 아

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완전함은 자비로

움입니다. 사순의 변화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비로워지는 것이 완전함이라고 하면 세상은 비

웃을 것입니다. 자비로움은 받기에 좋지만 주기는 

주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큰 권력을 완전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비는 불쌍한 이에게 적당히 적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의 자비가 기껏해야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고, 거지에게 적

선하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기꺼이 도와주

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자비는 친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당시 헤로데 왕이 복원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 모두 놀라워하고 자랑스러워하였습

니다. 성전은 사실 솔로몬왕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오랜 세월 전쟁으로 파괴되다 바빌로니아 침공을 서

기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빌로니아 멸망 

후 폐허가 된 성전을 작은 규모로 다시 복구합니다. 

이를 헤로데 왕이 다시 웅장하고 화려하게 증축합니

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도 증축 

건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건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0년이나 지난 63년에서야 완공됩니다. 

긴 건축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증축 공사가 46년이나 지속되

고 있었고,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

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새로운 성전

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

장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이 거처하는 새로

운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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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인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요한 2: 21)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요한 2: 20) 

이 말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보 같은 

소리라 여깁니다. 그들에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 하느님께서 거처하는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

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

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

고 사흗날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믿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다인들과 이

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믿은 이

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미사의 두 번째 독서는 바오로 사도의 코린

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로, “유다인들은 표

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

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

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1: 22) 

 

  희생적 사랑은 듣기에 고귀하나 세상은 바보 같은 

짓이라 여깁니다. 특히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람

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이 어리석음입니다.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힘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신은 불사의 

존재인데 말입니다.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

은 전지전능한 권능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곤경

에 처할 때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나다.” 하고 당신의 이름을 

밝혔듯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구세

주라는 예수는 힘없이 사람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세상을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

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

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1: 24)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지

혜와 권능이 아니라 하느님의 완전한 지혜와 권능

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희생적 사

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갈망, 권능과 부에 대

한 욕망을 떨쳐버리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

이고, 하느님의 권능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운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

의 벽돌입니다. 벽돌 하나하나 견고히 쌓여 폭풍이

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

습니다. 벽돌이 함께 견고히 붙어있게 하는 시멘트 

같은 사랑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

시기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현존의 증거이

고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

람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약한 죄

인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언제나 머물러 제가 거룩하게 되는 여정에 

함께 하소서. 그렇게 저도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

람이 되리이다. 완전한 사람이 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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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제3주일  
 

첫째 주일 (3월) 알 림 

 공동체 소식                                                                                                                    

로사리오회 주관 여성을 위한 피정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8일 어머니연합회 

3월 15일 울뜨레야 

3월 22일 꼬미시움 

3월 29일 
(3 p.m.) 

 

특별헌금   

3월10일(일)  Catholic Relief Services  

사순 특강  

3월 2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8 p.m. 미사 

중 성체신심에 대한 사순 특강이 있습니다.  

3월   8일(금)  김현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3월 15일(금)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3월 22일(금)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순 피정  

일시 : 3월 10일(일)   1:30 p.m.—3 p.m.  

강사 :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브루클린 교구 소속 성당 순례 어플 다운  

3월 매일미사 책  

서머타임 실시 (Daylight Saving) 

3월 10일(일)부터 서머타임(일광절

약 시간제)이 실시됩니다. 당일에 

각 가정의 시계를 한 시간  빠르게 

조정하여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2 a.m.을 3 a.m.으로 조정) 

유아 세례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경로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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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 

      공동체 소식                                                                                                                     2024년 3월 3일 

헌혈 행사   

학생 견진 부모 첫모임 

일시 : 3월 3일(오늘) 11:30 a.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사순 사랑나눔(이웃돕기) 모금  
부활 판공성사  

주일학교 부활 판공성사  

브루클린 교구 타 본당 판공성사  

브루클린 교구 외 타 본당 판공성사  

제대꽃 봉헌  

제대꽃 봉헌을 받습니다. 제대꽃 봉헌을 하

실분이나 가정에서는 사무실이나 사목 데스

크에 문의 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연령회 새임원   

 회장  이재명 안젤로 부회장 박정원 베드로 

총무  남미영 레지나 회계 김금영 아그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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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3월 10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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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연합회 음식 판매 

어머니연합회에서 맛있게 만든 카레라이스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안영남, 김태범, 김진성  

 

  

도네이션    

라인댄스 $600 도네이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북부 제66차 기초 성령 세미나  

      

문의 : 김 데레사 (347) 453-8197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일시 : 3월 7일(목)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Flushing 2구역 3반  

3월 9일(토)  5 p.m.   생활 상담소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3월 9일(토)  1 p.m.   성당 친교실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요셉회 월례회  

3월 12일(화)   11 a.m.  정 토마스 교육관 채플  

10 a.m. 미사 후 월례회가 시작됩니다.  

12 p.m.부터 점심식사가 시작됩니다. 

연령회 월례회 

3월 3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효주회 월례회 

구역분과 회의  

3월 5일(화)   7 p.m.  성당 친교실  

안나회 월례회  

3월 12일(화)   10 a.m.  성전  

볼리비아 의료선교 도네이션  

Flushing 2구역 4반  

3월 9일(토)  4 p.m.    아파트 친교실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성제회 월회의  

3월 10일(일)   9:30 a.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2반  

3월 10일(일)  1 p.m.    성당 친교실  

반장 : 양희정 모니카 (917) 855-5453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거합니다. 로사리오회 

데스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두레 사순절 행사  

       공동체 소식                                                                                           2024년 3월 3일 

알 림 알 림  





    미사 봉헌                                                                                               2024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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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t Cleaning  
Date & Time : Mar. 26th (Tue)   11 a.m.—4 p.m.  

1st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Announcements                                                                                                                                                          March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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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eat for All women  
Date : Mar. 8th (Fri) - Mar. 10th (Sun) 
Hosted By : Rosary Group  
Location : St. Paul’s Abbey (Newton, NJ) 
Participation fee : $260 
Contact : Angela Kim (917) 880-8142 

Special Collection  
Mar. 10th (Sun)   Catholic Relief Service 

Date :  Mar. 3rd (Today) 
Where : After 9:30 a.m. mass in the education center 

Lectures for Lent  
Date : Until Mar. 22nd(Fri) (Every Friday) 8 p.m. mass  

Parents Meeting for Confirmation  
Date & Time : Mar.. 3rd (Today)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Parents must attend the meeting.  

Lent Retreat  

Blood Drive  

Pray The Chaplet of Divine Mercy  

Durae Lenten Encounter  

Health Fair - Sunday, April 7th  
We are offering free health checkups to our parish-
ioners. The blood test will be held on Sunday, 
March 24th and will cost $35. Blood test results 
will be available on the day of the Health Fair. 
Blood Test Date : March 24th (Sun) 9 a.m. -1 p.m. 
Blood Test Location : Church Basement  

Health Fair Location : Church Basement  
Over 10 major departments have doctors partici-
pating.  

Lent Confession  
Mar. 19th (Tue) 10 a.m. –12 p.m. & 7 p.m. – 9 p.m. 

Sunday School Student — Lent Confession  
Mar. 19th (Tue) 7 p.m.  

Diocese of Brooklyn Lent Confession (Nearby)   
Mar. 20th (Wed) : Bayside Church 
Mar. 21st (Thu) : Brooklyn Church  
Mar. 22nd (Fri) : Woodside Church  
Time : 8 p.m.  

Other Than Diocese of Brooklyn   
Mar. 21st (Thu) : Long Island Church  8:30 p.m.  

Daylight Saving Time Begins 
Date : Mar. 10th (Sun) 

DST.  Infant Baptism  
Apr. 7th (Sun)   12:30 p.m.  Church  

Parish Almsgiving: CRS Rice Bowl 



11 

By Fr. Joseph Veneroso, M.M.  

Third Sunday of Lent 

Weekly Homily                                                                                                                                                            March 3, 2024 

 The Temple of Jerusalem was where Jews sacrificed and worshipped God, who dwelt inside 
the Holy of Holies. Only the High Priest could enter the presence of God. Other priests burned offer-
ings on the altar.  Jewish men prayed in the inner courtyard, Jewish women prayed in the outer one. 
And nonJews--us! -- prayed outside in the courtyard of the Gentiles. But the priests had turned that 
courtyard into a marketplace to change money and sell sheep, oxen and doves to people for sacrific-
ing. In other words, the only place Gentiles could pray in the Temple was a dirty, smelly market. This 
is what Jesus saw and this is what filled him with righteous anger to overturn the moneychangers' ta-
bles, releasing the animals and driving them and the moneychangers out of the Temple. And for this 
act especially, the priests decided Jesus had to di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Jesus comes to us today in scripture and in the Eucharist and 
he wants to cleanse us who are living temples of that same Holy Spirit. All that is selfish, greedy, in-
different, hateful and insensitive, Jesus wants to wash away through baptism into his death and 
through the grace of the sacraments, especially penance. And why does he do this? To make us aware 
of the presence of God present within us. We no longer need to go to Jerusalem to pray, no longer 
must people sacrifice animals to atone for our sins. For God has sent us Jesus, the Lamb of God, 
whose sacrifice on Calvary wipes away all the sin of the world for all time. And the only appropriate 
response to being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is to live lives of gratitude and praise and to recog-
nize Jesus in others, especially the poor, the sick, the lonely, the oppressed, the homeless and prison-
ers. We know Jesus is truly within us when he gives us the power to love and forgive even our ene-
mies.  

  
 

 That those who lead the church exemplify Christian simplicit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commit themselves to justice for the poor and treatment for the 

vulnerable, especially for those trying to create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we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suffer war’s destruction, especially in religious conflicts, enjoy the prompts and last-

ing peace, we pray to the Lord. ◎ 

 The elect catechumens and candidates learn to love God’s laws,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members of this assembly deepen their faith through service to the poor,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ird Sunday of Lent                                                                                                                      March 3, 2024 (Year B)  No. 2676 

Responsorial Psalm                                                                                                            Psalm 19:8, 9, 10, 11 

◎  Lord, you have the words of everlasting life.  

○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freshing the soul; the decree of the LORD is trustworthy, giving 

wisdom to the simple. ◎ 

○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rejoicing the heart; the command of the LORD is clear, en-

lightening the eye. ◎ 

○ The fear of the LORD is pure, enduring forever; the ordinances of the LORD are true, all of them 

just.◎ 

○ The are more preciouse than gold, than a heap of purest gold; sweeter also than syrup or honey 

from the comb.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Exodus 20:1-17 or 20:1-3, 7-8, 12-17 (29B)

Second Reading  

   1 Corinthians 1:22-25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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